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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통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23년 

전 수술을 받을 때 뱃속에 가위가 들

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

에 휩싸였다.

러시아 출신 에제타 고비바(62)는 

지난 몇 년간 심한 복통을 겪어 병원

을 찾았다. 의사들은 그녀의 간에 문

제가 있다며 각종 진통제를 처방해줬

다. 하지만 극심한 복통은 계속됐다.

고비바는 이유를 알기 위해 최근 엑스레이 검사를 받

았고, 그 결과 자신의 뱃속에 수술용 가위가 들어있음

을 깨달았다. 약 6인치(약 15cm) 길이의 가위는 23년 

전인 1996년 그녀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왕 절개 수

술을 받았던 당시 의료진의 실수로 들어갔던 것으로 

알려졌다.

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딸을 걱정하는 한 남성이 

입지 말라는 말 대신 유머를 섞은 행동으로 딸을 

설득한 모습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.

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사는 제이슨 힐리는 12

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어떻게 10대 딸이 핫팬츠

를 포기하게 하는지 그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을 

공유했다. 화제가 된 이 영상은 남성이 막내아들

과 함께 큰 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

한다.

영상을 보면 딸에게“켄들, 우리 얘기 좀 하자.”고 의

기양양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딸은 눈을 가리며 아

연실색하고 만다. 그도 그럴 것이 남성은 가랑이 부근

까지 짧게 자른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.  

함께 들어온 그의 아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

지만, 남성은 딸에게“너도 네 반바지를 입어라. 누가 더 

잘 맞는지 보자.”고 말한다. 

“어떤 반바지를 말하는 거야?”라고 되묻는 딸에게 

그는“새로 사준 거, 사실 더 길었던 바지말이야.”라고 

답한다.  문제의 핫팬츠를 입는 딸에게 그는“그래, 그

거다.”고 말한 뒤 자신은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한

다. 그러고 나서 그는 뒤쪽에서 영상을 찍던 아내를 바

23년 동안 뱃속에 가위 담고 산 여성

핫팬츠 입고 다니는 딸 걱정 때문에

한 반려견이 강도 혐의로 붙잡힌 주인을 1년이 

넘도록 유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

있다.

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25데마요 경

찰서에 쉐일라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의 주인이 특

수강도 혐의로 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건 지

난해 초였다. 쉐일라가 경찰서 밖에서 노숙을 시

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. 경찰은“주인을 이

송할 때 쉐일라가 순찰차를 따라온 것 같다.”고 

말했다. 

24시간 경찰서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

리는 쉐일라는 곧 경찰들과 친구가 됐다. 경찰들은 

쉐일라를 끔찍하게 챙기고 있다. 매일 사료를 주는 

건 물론 가끔은 주인과의 면회도 허락하고 있다. 

저녁에 유치장에 들어가 주인과 잠을 자도록 한 

뒤 아침에 꺼내주는 식이다.

얼마 전 쉐일라는 아찔한 일을 당했다. 잔인하고 

사납기로 유명한 맹견 아르헨티나 도고를 길에서 

만나 공격을 당한 것. 부상이 워낙 심해 쉐일라는 

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. 경찰들은 십

시일반 돈을 걷어 치료비를 지불했다. 경찰들은“1

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이젠 한 가족이 됐다.”면

서 쉐일라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.

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쉐일라의 주인은 3년 

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유치장에서 생

활하고 있다. 교도소가 만원이라 유치장에 수감

된 것이다. 그는 앞으로 2년가량 더 죗값을 치러

야 한다. 

쉐일라를 돌보고 있는 경찰서의 부서장 후안 마

르티니는“언젠가는 쉐일라와 헤어질 날이 올 것”

이라면서“실제로 그날이 오면 경찰들이 매우 슬

퍼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경찰서 앞에서 1년 째
주인 기다리는 개

엑스레이를 촬영한 병원 직원

은 고비바가 옷 주머니에 가위

를 넣었다고 오해했다가 진실을 

알고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다. 

고비바는“나는 수년간 이어

온 고통의 진실을 알고 격분해 

눈물을 흘렸다.”며“지금까지 

나는 고문당해왔다.”고 밝혔다. 

그녀는 매일 밤 진통제를 먹지 

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며 과거 

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병원

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당국은 23년 전 고비바가 제왕절개를 받았던 병원으

로 하여금 가위를 제거하는 수술 비용 부담하는 것은 

물론, 고비바가 재정적,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

지원할 예정이다.

라보며“어느 쪽이 더 짧지, 여보?”라고 묻는다. 그러

자 아내는“당신들은 (그런 옷을) 감당할 수 없다.”고 

대답한다.

딸이 놀란 건 이어진 말 때문이었다. 힐리는“이제 학

교로 널 마중 갈 때 이걸 입고 갈 것”이라고 말하면서 

털이 수북한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탁탁 두드렸다. 

그러자 딸이“아니야, 그렇게 짧지 않다.”며 항변했지

만 그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“그렇고 말고, 아빠가 

입은 바지도 그렇게 짧지 않다.”고 응수한다.

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공개 직후 네티즌들은“정

말 멋지다. 올해 최고의 아빠”라면서 힐리를 응원했다. 


